
‘빨리빨리’ 문화, 환경에도 적용 필요

장하은

우리 동네 1.5도 낮추기



제안 배경

원인
대한민국은 지금 ‘빨리빨리’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.

그러나 이 ‘빨리빨리’도 기후위기에는 ‘느긋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

패스트패션이란?

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한 디자인을 저렴하고 빠르게

대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류 산업

장은영, 장홍준. 패스트 패션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- 지속가능한 슬로우 패션에 관심 가져야. 청주대학교 청대신문.

https://www.cju.ac.kr/cjunews/selectBbsNttView.do?bbsNo=1399&nttNo=123425&&pageUnit=10&key=3530&pageIndex=1 

안혜민. (2023.01.12). ‘패스트패션’에서 옷 얼마나 사나요?. SBS 뉴스
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041233 

https://www.cju.ac.kr/cjunews/selectBbsNttView.do?bbsNo=1399&nttNo=123425&&pageUnit=10&key=3530&pageIndex=1
https://www.cju.ac.kr/cjunews/selectBbsNttView.do?bbsNo=1399&nttNo=123425&&pageUnit=10&key=3530&pageIndex=1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041233
https://news.sbs.co.kr/news/endPage.do?news_id=N1007041233


왜 패스트패션이 문제일까

<의류 생산&폐기으로 한 오염>

염색으로 인한 수질 오염

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낭비

가공 중 온실가스 발생

세탁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배출

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



왜 패스트패션이 문제일까

“개선이 없다면, 패스트패션 시대는 우리에게 환경

과 건강 그리고 미래를 요구 할 것이다.”

-그린피스(GREENPEACE)-



정책 제안

슬로우 패션으로 지구와 함께 입는 하루

“웨어 투게더(Wear Togother)”

일시: 4월 22일~4월 24일

대상: 전국의 중고등 학생들

장소: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

목적: 옷을 나누고 다시 입는 문화를 통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실천한다. 

*(특히 24일은 하루동안 수업대신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

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)*



정책 제안

왜 4월 22일에서 24일인가? 

4월 22일은 지구의 날로 1969년 미국

원유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

에 시작되었다. 

4월 24일은 패션 혁명의 날로 2013년 방

글라데시 라나프라자 의류 공장 건물 붕괴로

많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추념하

며 생긴 날이다.

즉, 4월 22일에서 24일인 이유는 지구의 날과

패션 혁명의 날을 맞아 지구와 환경을 신경 쓰면

서 즐겁게 서로의 옷을 코디해주며 많은 옷들이

버려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함이다. 



캠페인 내용: 

각자 학교에 등교할 때 안 입는 옷들을 여러벌

자유롭게 가지고 온다.

1교시:

옷들을 가지고 서로를 코디해주고 화장도

해준다.

2교시: 

서로 각 반을 돌아다니면서 누가 가장 독특

하게 혹은 잘 코디했는지 둘러본다

3교시: 

“해피피트”, “터틀 저니“와 같은 영화를

보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게 한다.

참여 및 활동 방법



참여 및 활동 방법

급식은 저탄소 환경 급식으로 짠다.

4교시: 

강사를 초청하여 기후위기가 왜 심각한지에

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다.

5-6교시: 

떨어진 옷, 양말, 목도리 등을 학교에서

나눠준 뒤, 여러 천이나 물감등을 이용

해서 스스로 옷을 리폼해보는 시간을 가

진다.



협업 단체

환경부/ 한국환경공단 

교육자료 영상 요청

각 학교에 헌 옷 수거함 설치

교육 강사 지원

생태전환지원재단

교육 강사 지원

시청/군청(ex. 포항시청, 평창군청)

의류 수거차량을 통해 헌 옷 의류함에서

수거 후, 각 학교의 학생 수만큼 배분

교육부

학교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

우수 학교 선정 및 시상

학생 자율기획 환경동아리 지원

환경 단체: 교육 단체: 



개인

기대효과

공동체 환경

소비 습관의 변화

새 옷을 사기 X, 리폼하는 습관 생김

충동구매      = 돈 절약

패션 인식 확장

“꼭 새것이 아니어도 예쁠 수 있다‘

인식 심어줌

환경 감수성 향상

내가 하는 행동이 지구에 어떤 영향

을 줄지 생각해보게 함.

친구들간의 관계 강화

유대감 형성+ 추억

생활 문화 확산

패스트패션 대신 순환 소비 문화

정착

학교의 공동체 의식 형성

학교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두가

참여 가능 = 공동체 의식

폐의류 비율 축소

옷을 나누면 쓰레기와 탄소 배출 

온실가스 감축에 기여

1벌 생산 = 10kg 이상의 CO2 발생

탄소 절감 효과 있음

물, 에너지 절약

면 티셔츠 1장 생산에 필요한 물

2,700L 절약 가능



감사합니다!

우리 모두 이 캠폐인을 통해 패스트패션을 따라가지말고 지구와 기후위기를 생각하면서

서로에게 나눔하고 또 받으며 아름다운 패션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. 

마침


